
L A N D S C A P I N G T R E E

KOREA LANDSCAPING TREE 17

깽깽이풀,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없다. 봄에 이 꽃을

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 꽃의 아름다움을 결코 잊지 못한다. 질

서정연한 연보라색 꽃잎 가운데 곧게 선 수술들 모습이 과연 꽃으

로 불릴만큼 예쁘다. 추위에 강해 전국에서 길러볼 수 있으나 더

위에 약한 편이며,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짧고 가을부터 겨울 내

내 땅위에서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. 여름에 시원하게 해 줄 수 있

는 곳이면 화단용으로 뛰어나다. 특히 암석원 같은 곳에서 틈에

심어두면 나중에 군락을 이뤄 정말 고급스런 정원이 된다. 화분에

심어 분화용으로 관상할 수도 있다. 현재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

로 지정되어 있을만큼 자생지에서 보기가 힘들어졌다. 뿌리는 약

용으로 쓰인다.

1. 생태적 특성

깽깽이풀은 매자나무과에 속

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. 우리

나라 남부, 중부 및 북부지방과

중국의 흑룡성까지 널리 분포한

다. 세계적으로 단 두 종이 분

포하는데 그 중 하나이다. 자라

는 곳은 산속의 냇가나 계곡이

연결된 숲으로 어느 정도 햇볕

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다. 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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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꽃을가까이들여다본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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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하는 환경이 노루귀, 얼레지 등과 비슷해 자

생지에서 보면 이 들 둘이 흔히 함께 자생한

다. 비교적 그늘지고 서늘한 곳을 좋아하며 6-

7월 이후의 고온기가 되면 지상부가 말라버리

고 지하부는 휴면에 들어가게 된다.

2. 자라는 과정

겨우 내내 땅위에 흔적도 없다가 어느 봄날

에 작은 꽃망울을 단 꽃대가 슬

며시 나온다. 여러 개의 꽃대들

이 올망졸망 나온 다음 햇볕을

받으면 꽃잎이 환하게 열린다.

꽃이 피고 있을 때 뿌리 쪽에서

잎들이 본격적으로 쑥쑥 나오

기 시작한다. 전체적으로 보면

잎과 꽃은 거의 동시에 나오는

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음에는

꽃대나 꽃봉오리 전체가 적자

색을 띤다. 잎은 둥글고 잎자루

가 잎의 중간에 붙어있어 특이

하며 잎의 모양이 연꽃 잎 작은

것처럼 생겼으며, 연꽃잎처럼

표면에 왁스층이 있어 물방울이

묻으면 베지 않고 또르르 흐른

다. 꽃이 지고 난 다음 잎이 커

지면서 잎자루도 자라나는데 다

자라면 키가 30cm 정도까지

이르고 잎의 크기도 7~10cm

에 달한다. 꽃이 진 다음 넓은

타원형으로 열매가 맺는데 열매

의 끝이 새의 부리처럼 뾰족하

고 길다. 이안에 까만 열매들이

들어있다. 씨앗에는 종자에 당

분이 존재하는 밀선이 있어 개

미 등의 곤충이 잘 물어서 전파

시킨다.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

개미들의 활동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로 군

락을 이루어 자라는 경우가 많다.

3. 재배기술

가. 번 식

씨앗뿌리기와 포기나누기 모두 가능하다. 자

연상태에서 비교적 결실이 잘 되는 종류로 꽃

이 지면서 꼬투리가 쉽게 맺히고 5월 하순이후

▲만개된한포기

▲암석정원에잘식재되어있는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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꼬투리가 노랗게 익으면 종자를 딸 수 있다.

늦게 따면 꼬투리가 터져 씨앗이 튕겨나가 버

리므로 꼬투리는 익어 터지기 전에 따서 그늘

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는 것이 좋

다. 씨앗은 검은 색이며 타원형으로 수확하자

마자 바로 뿌리는 것이 좋다. 8월 이전에 뿌리

면 이듬해 발아하여 싹을 볼 수가 있으나 9월

이후에 뿌리면 이듬해 봄에 발아가 어렵다. 씨

앗을 뿌려 꽃이 피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

소요된다. 꽃을 일찍 피우려면 포기나누기를

하면 된다. 옮겨심기는 비교적 잘 되는 편으로

꽃이 지고 난 다음에 바로 포기나누기를 하면

된다. 포기를 지나치게 세분하면 이듬해에 꽃

이 피지 않으므로 한 포기에 4~5개의 눈이 붙

도록 포기나누기를 하는 것이 좋다. 포기나누

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늘을

만들어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.

나. 정식 및 관리

화단용으로 기른다면 바람이

잘 통하여 서늘하고 반 그늘진

곳에 심어야 한다. 화분에 심

은 것은 여름이 되면 발을 쳐

서 약 50% 정도 차광해 주는

것이 좋다. 햇볕에 직접 닿으

면 잎이 갈변하여 말라버린다.

분갈이는 2~3년에 한번씩 한

다. 분갈이 한 다음에도 꼭 그

늘을 만들어 준다. 건조한 곳

보다는 약간 습한 곳을 좋아하지만 지나친 수

분은 싫어한다.

다. 시비 및 병충해 방제

정원이나 화단에 기를 때는 심기 전에 잘 썩

은 부엽퇴비와 유기질의 고형비료를 넣어 준

다. 생육 중에는 생육상태를 봐 가면서 4종 복

합비료를 물에 타서 잎면에 직접 뿌려주면 영

양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다, 화분에 기를 때는

이른 봄 새싹이 트기 시작하면 액비를 2~3주

일에 한번씩 3번 정도 주면 된다. 봄에 화분갈

이 할 때나 화분갈이를 한 후 유기질 고형비료

를 식물체 주위에 뿌려준다. 병과 해충은 별로

없는 편이지만 년간 2~3회 정도 예방차원에서

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려준다.

▲자생지에서꽃이피기시작할무렵모습

▶깽깽이풀뿌리는시기에따른발아율비교(2003, 정)

* 매월25일파종하여무가온플라스틱하우스에서관리

* 발아는2003년3월20일경부터시작됨

발아율(%) 40.0 48.7 24 0 0

파종기(월) 7 8 9 10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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